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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원예활동 속에서 경험하는 융복합적 생명력 체험이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변화와 힐링에 
주는 의미를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자료 수집은 경기도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원예프로
그램에 참여한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 4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은 개념화-소주제-대주제의 과
정을 통한 핵심주제어 생성으로 진행하였다.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탐색한 장애부모의 융복합적 생명력 체험은 인연
의 시작, 보살핌과 교감, 생명체에 대한 이해, 힐링, 공유와 나눔으로 표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장애부모의 생
명력 체험 과정은 작은 인연에서 시작되었지만 교감과 보살핌을 통해 관계 맺음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생명력 체
험 속에서 장애부모가 경험한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 형성과정은 개인적 실존에서 타자와의 공감 그리고 공유의 과정
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탐색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원예활동, 보살핌과 교감, 융복합, 생명력 체험, 현상학적 연구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process of convergence life experience by horticulture activity of mother 
of child with disability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The data collection consisted of interview data of two 
meetings with four participants and transcribed interview data. The collected data analyzed by coding process of 
conceptualization-subtopic theme-core theme. The result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of this study 
appeared as start of connection, care and empathy, understanding about living things, healing, sharing, In 
conclusion, this study could search the process of relationship building with herself and the world behind her 
,even though the process of  convergence life experience of mother of child with disability started with little 
connection, as they becam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elationship through care and empathy and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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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장애를 지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장애유형이 무엇

인가에 관계없이 쉬운 일이 아니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적응해가는 정서적인 면에 있

어서나 장애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정보 획득의 면에

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장애자녀의 주 양육

자가 되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부담감과 현실적인 어려움

은 다른 가족구성원에 비해 더욱 크게 나타난다[1]. 일반

적으로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자신이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기치 못하며 막상 그러한 상

황에 접어들어 자신의 역할을 지각하게 되면 준비가 되

어있지 않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또 자녀를 양육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적 요소들로 인해 여

러 가지 어려움과 요구를 가지게 되는데 양육 스트레스

를 경험하고 교육적, 경제적, 신체적 부담감을 느끼며 자

녀의 반응양식에 적절히 대처하거나 자녀와의 관계를 형

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자녀의 적응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이것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3,4]. 

이로 인해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신감 결여와 

분노,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사회적응

과 여가생활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5]. 장애자녀를 둔 양

육의 주체자로서의 부모는 주어진 환경을 잘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좌절 등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부

모들이 취약한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

적인 보호요인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장애 자녀 한명의 문제가 아닌 가족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적 생애주기인 영유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러 자립하게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자립

이 어려워 부모가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원예활동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것으로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주고[6] 식물을 통해 자연의 변화

에서 갖게 되는 안정성은 치유의 효과를 가져온다[7]. 원

예는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도와 집단 구성원간의 

공동목표를 위한 공동작업으로 의미 있는 관계형성을 가

지게 되고[8], 오감 자극 체험과 자신의 감정 및 내재된 

에너지 표출을 가능하게 한다[9]. 원예활동을 통한 식물 

기르기는 수확물 획득뿐만 아니라 양육의 보살핌을 통해 

긍정적 보상을 얻기 쉽다. 또한 생명체의 변화를 관찰하

고 경험하게 되면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이

끌어 갈 수 있게 되며 불안과 긴장을 완화 시키고 충동 

억제와 실패 및 좌절을 견딜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효

과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계획, 준비, 판단을 가능하게 

하며 결과에 대한 자기평가의 만족도를 높인다[10]. 

Relf는 원예활동을 통한 치유의 대상자를 중재를 이용

하여 개선 될 수 있는 장애 진단을 받은 개인으로 규정하

고 노인, 신체장애, 발달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건강장

애, 감각장애, 범법자, 약물남용자 등의 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11]. 이처럼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있어서 

원예활동은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정서의 의미를 넘어서 

그들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의 문

제해결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생명이 있는 식물을 다

루는 원예활동은 식물의 성장과 다채로운 상황을 만들어 

내는데 이를 통해 돌봄의 대상에게 책임감을 갖게 한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과 자기표현의 

기회 제공을 위해 생명력 있는 식물과의 만남은 그들의 

일상생활과 병행하는 가운데 치유의 매개체가 된다. 인

간은 유전적으로 다른 생명 현상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

고 있어 식물에 대하여 본능적 편안함과 애정을 느낀다. 

생명력 있는 모든 존재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며 

특히 식물과 인간이 갖는 공통된 생명력은 인간에게 긍

정적 에너지의 상호작용을 통한 성찰을 갖게 하고 이러

한 체험은 변화의 근본이 되며 인간을 치유하기 위한 좋

은 조건이 될 수 있다[12]. 이 연구는 융복합 원예활동 속

에서 체험하는 식물의 돌봄과 나눔의 과정을 통해 장애

아동 어머니가 자신에 대한 통찰과 자신이 사는 세계를 

긍정적으로 수용해가는 과정을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인 방법을 통해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 참여자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로 경기도 00시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

관의 원예 프로그램에 참석한 4인의 어머니로 본 연구를 

위해 면담시간은 1회는 30분에서 50분으로 이루어졌으며 

2회는 40분에서 1시간 반 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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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는 장애인복지관 내 상담실 및 휴식 공간으로 마련

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의사 확인 후 인적사

항 및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인터뷰 전에 사전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하고 녹음자료를 전사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1차 인터뷰 내용에서는 장애자녀 둔 어머니

들의 원예활동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으로 참여동기와 실

생활 적용 내용을 담았으며, 2차 인터뷰 내용은 정서적 

안정화에 원예활동이 어떠한 부분에 도움이 되었는지,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 스트레스 등 현실적 상황과 극

복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2 연구도구(원예활동 프로그램)

원예 프로그램은 2014년 4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26회기로 실내 활동과 식물원 견학 및 현장 실습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다. 

회기 Program process

1∼3 orientation / understanding of horticultural activity

4 planting of spring flower

5 height hanger decoration

6 carnation floral arrangement 

7 planting of hydrophonics flower 

8 topiary

9 real floral arrangement of violet and yellow flowers 

10 interim evaluation

11 botanical garden visit(Mulhyanggi Arborutum)

12 planting of herb flowers

13 feeling of cool summer through real flowers

14 making ornament through press flower

15 planting of succulant flowers

16 individual evaluation

17∼20 practical exercise

21∼25 visiting of related organization 

26 final evaluation

<Table 1> Horticultural Activity Program 

2.3 자료분석방법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개념화-소주제-대주제의 과

정을 통해서 핵심주제 찾기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내용과 자발적 

참여에 대해 설명하였다. 면담내용 및 면담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 비밀과 가명사용을 약속하였으며, 자료의 신

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층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참여

자들에게 다시 확인하였다.

sub

theme

core

theme
result encoding interview 

In the beginning, each plant 

was not important to me, but 

now I have the mind that want 

to observe and to see it 

continue.

 I bought and cultivated a 

cartus five years ago. But it 

died to re-potting. So I bought 

it again and it grows well now. 

My boy puts water in it and 

transfers along the sunshine. 

He has a strong love about it.

It was so good because it’s 

alive even though I thought it 

was dead. It is not alive but 

also grow freshly than before

* PCD-D-1-5: mother’s name is ‘D“, that is Parent of Child with 

Disability and 1-5 is fifth sentence of  first interview 

<Table 2> Coding of interview 

2.4 연구윤리

본 연구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자

발적 참여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면담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 비밀과 가명 사용을 약속하였고 자료의 신뢰성 확

보를 위해 심층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참여자들에게 확

인 작업을 하였다. Eisner의 ‘연구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연구기준을 참고로 하여 증거가 구조적인지, 검증이 합

의된 것이지, 참조는 적절했는지를 평가기준으로 하여 

합의된 검증을 도출하기 위해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취

득한 연구자 2인과 질적연구방법론 강의를 맡고 있는 질

적 연구자 1인과의 검증과 피드백을 실시하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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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Table 3> drawing process of the result 
sub-theme core theme result

feeling of grazing and life power
start of 

connection
from insignificance to preciousness

small but beautiful flowers

motion of child to protect the flower

care and 

empathy
child who change exclusion to love

plant to change as well as  degree of 

empathy

 attraction about life than splendor
understanding 

about life
child to feel ‘love=life’ by the body  

pitifulness and preciousness about living

spring of plant to spend the winter 

Healing

pleasure and peace of seeing 

heartache to forget through devotion

change of child who was not familiar 

with expression

significance of meeting to share the 

same thing

sharingformation of comfort and sympathy 

through association

sharing and composure without expect

3.1 융복합적 생명력 체험과정

3.1.1 인연의 시작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보았을 때는 나와 떨어

져 있던 타자의 존재였던 식물들이 나의 관심 안으로 들

어왔을 때 그것은 이제 나와의 인연 속에 관계를 맺어가

는 하나의 존재가 되어 가고 있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관계를 가짐으로써 존재하며 그 존재가 

깨어질 때 존재도 사라진다는 동양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는 개별 현상보다는 현상 이면의 관계성

을 보다 실제적으로 보는 의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4].

그냥 스쳐 지나기 보다는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저건  

무슨 냄새가 날까? 우리 애는 안 맡으려 해도 그래도 맡

아봐라 하면 한 번 더 느끼게 되고 어떤 거는 예쁜데도 

냄새 안 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못생겨 냄새가 없을 것 

같아도 무척 향기로운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고(PCD-D-1-5).

하나하나의 존재가 대수롭지 않게 스쳐 지나갔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찰해서 보는 마음의 자세도 생겼고, 

원예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가서 보게 되고, 더 관심

이 많아진 거 같아요. 식물에 대해서도 또 많이 들었으니

까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효과를 갖는 

거 같아요(PCD-D-1-20).

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출산 후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

기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출산 후 느꼈

던 부정과 원망, 타협, 우울 그리고 수용에 이르기까지 이

들의 수용단계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타협의 단계가 보

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자녀를 양육하면

서 매순간 받는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은 삶의 일상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된다. 때때로 자녀의 성장이 느껴지

면 장애의 수용이 받아들여지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에도 문제행동을 보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

을 때 깊은 절망과 상심이 그들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그 때문에 직접양육자인 어머니는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상심과 우울이 그들 실존의 주체로서 받

아들여지고 세상에서 홀로 존재한다고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시작

한 어머니 동우회의 원예활동은 어머니 자신의 실존에 

대한 몰입에서 미세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3.1.2 보살핌과 교감

인간을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중심에 ‘공감’이 있다. 공

감에 기초한 ‘공감적 대화’는 엄격한 이성적 판단보다 정

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일종의 ‘감정적 성찰이다. 우리말

로 공감 혹은 동감, 동정(심) 등으로 번역되는 ‘sympathy’

는 ‘로고스(logos)’의 대응개념인 격정, 열정, 감정 상태를 

뜻하며 ‘타자와 함께 혹은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의 상태’

를 의미한다. 인간의 정신작용 가운데 감정영역에 속하

는 공감(Mitgefühl, sympathy)은 감정이입(Einfühlung, 

empathy)과 함께 고통 받고 상처받은 인간을 치유하는 

효과적인 기재로 사용되는 실천적인 철학개념이다[15].

한 5년 전에 500원짜리 선인장을 사서 5년 정도 키웠

는데 잘 자랐었어요. 근데 분갈이를 하다가 죽어버렸어

요. 화원에 맡겼는데 죽은 거죠. 그래서 또 작은 거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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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 년째 키우고 있는데 잘 크고 있어요. 아이가 매일  

보고 햇빛 따라 다니며 옮겨주고 저녁 햇빛 남아있는 부

분까지 돌려가면서요(PCD-A-2-15).

우리 아이는 자기가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무한 애정

을 쏟아요. 매일 물을 안주어도 된다고 해도 매일 물주고, 

수경으로 키우는 거는 매일 뿌리까지 다 닦아주고 안 된

다고 해도 계속해요.  또 우리 애들은 밖에서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학교든 어디서든 그래서인지 본인이 심어  

온 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라 있어도 물주고 챙겨요. 식물

과 우리아이가 교감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눈에 안 보이는 치료가 되는 거 같아요(PCD-A-2-11).

식물과 동물 둘다 정성을 쏟고 교감을 하는 건 똑같아

요. 동물이 더 교감이 잘 되죠. 하지만 식물도 교감을 해

요. 제가 봤을 때는 교감을 하되 조금 더 일방적 인거 같

아요. 제가 정성을 쏟고 이래야 결과물이 나오고  식물은 

늘 살펴야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해요. 

내가 가꾸고 있을 때 꽃을 피우고 새순을 내고 늘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에요(PCD-C-1-21).

보살핌과 애정을 쏟은 만큼 생명력으로 피드백을 주

는 식물의 성장과정은 자신의 실존에 몰입해 있는 장애

부모에게 정서적 안정과 함께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인

식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생명력에서 느끼

는 감정은 단순한 위로 차원을 넘어서 장애부모의 삶에 

대한 역동성을 나누어줄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용기

로 나아가도록 했다.

3.1.3 생명체에 대한 이해

동양철학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논의할 때 ‘천

인합일(天人合一)’을 강조한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 본래 

분리될 수 없고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의미이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과 인간은 운명공동체라는 자연

관을 강조하는 말이라 하겠다. 인간이 이미 살아있는 존

재이니 인간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존재 또한 살아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16].

일단 식물을 봐서 좋고 집에 갖다 놓고 어떻게 자라는

지 꽃도 피우니까요. 꽃꽂이는 처음엔 예쁜데 금방 죽으

니까 일주일 되면 버려야 돼서 저는 화분에 심은 식물이 

좋더라구요. 식물 보면서 자라고 꽃을 피우면 저에게 기

쁨을 줘요. 그래서 꽃꽂이보다는 생화가 더 좋아요. 제가  

아는 엄마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꽃꽂이는 쳐다도 안본

대요. 갖다놓고 관리를 안 하고 안본다고 하더라고요. 근

데 꽃은 애지중지한대요. 생명이 있는 게 더 끌리는 모양

이에요(PCD-D-2-8).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난 걸 보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얘가 살아난 거뿐만 아니라 그전보다 훨씬 싱싱하

고 지금까지 살아 있거든요. 그때는 이거 이제 시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조그만 종류인데 오래되

었어요(PCD-A-1-8).

생명은 다음세대, 다음 종으로 이어지는 존재의 확장

이다. 스스로 창조하는 동시에 파괴하고 또 성장하기 위

해 애쓴다. 인간이 존재하는 자연계는 스스로 생성과 소

멸의 끊임없는 순환과정을 거치는 힘이 있다[17]. 원예활

동이 인간과 식물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

이라고 볼 때 인간은 식물을 통해 시각적인 유쾌함과 향

기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즐거움, 그리고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와 로즈마리와 같은 허브류의 맛봄을 통한 

오감체험 등을 통해 식물들과 관계를 지속해 간다. 오감

체험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 자신의 손길로 식물

을 다루는 활동을 통해 특별한 애착을 갖도록 하였다. 살

아서 손길에 반응하는 식물에게 물을 주면서 어머니들은 

생명의 의미를 가치롭게 이해하게 되고 반면 자신이 돌

보던 식물이 병충해에 죽게 되면 마음 아파하게 되었다. 

어머니들이 원예활동을 통해 느끼는 자연과의 교감은 자

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를 보다 의미 있게 변

화시키는 순환의 과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3.2 생명력 체험의 의미

3.2.1 Healing

힐링(Healing)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에 주목하면서 

타자에 의해 손상된 관계성을 회복하는 정신적 영역의 

활동과 함께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미를 

포함한다. 자아의 손상된 영(靈)은 그 손상의 원인을 밝

히는 근본적인 작업과 함께 그 원인을 제거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타자와 자아와의 건강한 관계성 유지를 통해 

회복된다[18]. 힐링은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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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과 신체의 나쁜 습관을 고쳐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것으로 육체의 병과 정신적인 병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려는 활동을 의미한다[19]. 

정말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말라

죽는 것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나 하겠지만 거기서 생명

체 하나가 나왔을 때 내 집 베란다 내 화분에서 작년에 

심은 식물이 겨울을 나고 봄에 새순이 나왔을 때 받는 희

열이 있거든요. 그럴 때 힐링이 많이 되죠. 정말 기쁘고  

더없이 소중한 느낌이 많이 들죠(PCD-C-1-14).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하는 동안 몰두하면서 다 잊잖

아요? 아무래도  내가 아끼는 게 생기니까 정서면에서는 

참 좋은거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있

는데 모두 같은 공감대라고 생각해요(PCD-D-1-21).

일단은 책임감이 생겨요. 전엔 식물을 잘 키워야겠다

는 생각이 없었는데 잎을 닦아주고 햇빛도 충분히 받게  

해주려고 여기 저기 내놨다 하는걸 보면, 책임감에서 오

는 건지 아님 사랑에서 오는 건지 식물을 돌보는 거 보면  

드러나진 않아도 어떤 심리상태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것

을 엄마인 저는 느낄 수 있어요. 그전에는 사랑을 표현하

는 거에 익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애정을 쏟는걸 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는 거죠(PCD-A-2-16).

최근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힐링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외형적 삶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공허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는 의료적 모델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겪게 되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이런 심리상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부모들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

한 활동들은 인간의 불안한 정서를 치유하는데 있어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0].

3.2.2 공유와 나눔   

공감현상은 타인의 내적 체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통해 타자의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고 그럼

으로써 타자의 자아를 체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1].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는 대화를 통해 어려움

을 호소하고 함께 해결해야할 누군가의 존재가 절실할 

때가 있다. 면담 중에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데 가서는 얘

기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공유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고 그냥 메아

리만 울리다 온 것 같다는 것이다. 장애부모라는 공유할 

것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같은 주제로 함께 이

야기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있었다.

원예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엄마들에게 장애자녀가 

있어요. 활동 하면서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일을 얘기도 

하고 그 정도일은 별거 아니야. 그렇게 서로 위안해주고, 

서로 마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친

구들한테는 가봐야 얘기 안 해요. 왜냐면 힘들겠다고 하

면 끝이에요. 나만 초라해져요. 그래서 집안 모임에 가도  

전혀 얘기 안 해요. 친구나 또 형제지간에 전혀 얘기 안 

해요. 장애자녀를 둔 엄마들이 같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으니까 얘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아요(PCD-D-2-9).

너무 고마운 사람도 있죠. 그거는 뭐 다른 부분에서도 

똑같은 거 같아요. 나눌 때 더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그거에 대해 너무 연연해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내가 즐겁고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한 기대치만큼 

안 좋아해도 또 그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니까 거기서 내

가 나누는 즐거움을 가지면 되고 또 나누고 싶은 거는 더 

좋아하는 분께 찾아가서 하면 되니까(PCD-D-1-19).

나눔은 자신의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부하는 것

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다

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나와 너 모두가 행복해야 한

다.’는 신념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나눔은 공동체 의식에

서 기인된 것일 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행위이다[22]. 작은 식물의 성장과정에

서 느낀 생명체에 대한 기쁨과 희열을 통해 자신의 실존

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 연구 참여자들은 

식물의 성장과 함께 자신의 세계관이 함께 성장해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긍정

적 세계관을 누군가 함께 나눌 대상을 찾아 나눔으로써 

그들이 경험하는 행복이 공유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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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이 연구는 식물의 돌봄에서 경험하는 융복합적 생명

력 체험이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의식과 함께 더불어 살아

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신의 실존과 존

재에 머무르던 의식의 세계에서 원예활동을 통해 보살핌

과 생명의 이해, 자연과의 교감과 자신의 치유 그리고 공

유할 수 있는 다른 장애부모와의 공감과 나눔의 과정을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발전시켜가고 있는

지 그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가 원예활동을 통해 경험

하는 생명체의 의미는 작은 인연에서 시작되었다. 처음

에 그 존재 자체가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 작은 식물들

이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작은 인연으로 시작되었지만 나의 관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나와의 인연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가 됨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인

연을 보살핌 속에서 확대해 가고 보살핌의 과정은 타자

인 식물의 돌봄을 넘어서 자신의 실존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상처의 치유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

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둘째, 융복합적 생명력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의미탐

색 과정에서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경험한 ‘나와 타

자인 꽃’은 ‘나와 너’ 그리고 ‘나와 우리’의 공생관계로 변

해가고 있었다.

M. Buber는 타자로서의 ‘너’는 생명으로서 ‘나’에게 다

가오고 어둠으로부터 나에게 말을 걸고 나는 생명으로서 

응답한다고 하였다. 너에게서 온 생명은 ‘나의 세계’를 열

어 줄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나 나와 너의 관계에 다

가와 ‘우리’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다고 하였는데, 생명체

와의 교감과 치유(healing), 같은 문제를 공유한 다른 장

애부모와의 만남과 공감 그리고 자신의 긍정적 에너지를 

나누어줌으로써 경험하는 행복감 등이 이를 의미하고 있

었다[23]. 

결론적으로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원예활동을 통

한 융복합적 생명력 체험과 이를 통한 치유 그리고 관계

의 변화과정은 인간이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자신과 자

신이 속한 세계를 사유해 가는 과정으로 나타났고 이런 

사유의 과정은 개인적 실존에서 타자와의 공감 그리고 

공유의 과정으로 변화해가고 있었다. 위의 결론을 토대

로 발전적인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을 한다면 원예활동에 

대한 연구가 일반적으로 정서적 측면에 대한 양적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후 연구에서는 정서적 측면에 대

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양적연구의 제한성을 보완하고 정

서적 측면과 힐링의 의미를 보다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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